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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취업모의 다중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

만, 여전히 가정 영역에서 아동 돌봄과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은 취업모의 부담감을 가중시

키고 있다. 모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인지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취업모의 일자리 환경과 아동의 행복감이 갖는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일 만족도가 모의 행복

감과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연구의 

모형이 연구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모 행복감은 아동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취업모의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취업모의 행복감과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아동 행복감, 취업모, 일-가정 양립, 한국아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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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행복은 긍정심리학에서 연구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

로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정서 등을 포함하고, 가치있는 삶(a good life)의 

근본 요인에 해당한다(Cankaya, 2020: 433).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경

쟁적인 학업풍토 속에서 아동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인지적 평가에서

는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이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다른 

OECD 국가의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7). 우리나라 아

동･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혹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은(박병선, 2019) 아동의 행복에 한 다각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 행복감의 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아동의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구체적으로는 주양육자에 주목하 다. 가족은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으로, 아동의 심리정서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 

구성원 관계의 질은 아동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에 

향을 미치고(Goswami, 2014), 아동의 행복감은 다른 가족에게도 향을 미

치는데, 이는 가족이란 둘러싼 환경과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가족, 특히 주 양육자와의 심리적 유 감, 애착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심리적 정서를 획득한다. 따라서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엄마와 행복한 아이의 관계는 취업모의 상황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

다. 취업모는 취업 상태인 엄마, 즉 직장에서는 근로자인 동시에 가정에서는 

아이의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엄마를 지칭한다. 취업모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을 요구받으며, 일-가족 갈등을 경험한다. 맞벌이 여성의 일 가족 갈등이1)이 

맞벌이 남성이나 홀벌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양소남･신창

식, 2011: 77),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한 주 책임자가 여성, 즉 모라는 

점과 맞닿아있다. 취업모들은 전업모와 달리 오랫동안 아이를 보살피지 못한 

것에 해 아이에게 안쓰러움을 느낀다. 또한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느낀다. 즉 취

업모들은 일과 가정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나, 전업주부처럼 육아에 전념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김나현 외, 2013; 양소남･신창식, 2011). 서

1) 일과 가족 내 역할의 갈등(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은 두 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한 압력이 여러 이유로 인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Greenhaus & Beutel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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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부부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만, 때때로 자녀에 

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addock & Rattenborg, 2003). 맞벌

이 부부에게는 많은 난제들이 놓여져있는데, 특히 취업모는 정서적 단절과 외

로움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Malinen et al., 2010; Stafford, 2016; 

Afifi et al., 2020 재인용).

취업모가 속한 일과 가정이라는 두개의 역이 연결되는 과정은 전이이론

(Spillover)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취업모는 일과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역

에 속하여, 하나의 역에서 경험한 감정적 상태를 다른 하나의 역에 전달할 

수 있다. 취업모의 직장 내 경험은 취업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에도 향

을 미치기 때문에, 엄마가 직장에서 느끼는 성취감, 만족감, 일과 양육을 함께 

함에 한 긍정적인 판단은 아이의 행복감에도 향을 미친다. 이에, 엄마가 

근로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과 근로자와 아이 양육자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

하며 얻는 이점이 본인의 행복감과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취업모에 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직면하

는 어려움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안나･권 숙, 2014; 성정혜･김춘

경, 2019; 예호선･안정신, 2020). 엄마가 일과 아이 양육을 함께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가에 한 논의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엄

마가 근로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과 근로자와 아이 양육자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얻는 이점이 본인의 행복감과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를 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에 한 인

식 및 일자리 만족도가 모의 행복감과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엄마가 일자리에서 느끼는 만족감, 일과 아이 양육

을 동시에 수행하며 얻는 이점이 엄마의 행복감을 통해서 아동의 행복감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사회

와 가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모의 행

복감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취업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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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모의 행

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 행복감의 개념

행복은 심리학에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로 사

용되거나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로 정의된다(Diener, 2000;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행복은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

의 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는데, 이들은 본인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삶 전반

에 한 평가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조금씩 상이하다

(심재휘･이기혜, 2018). 김신 ･백혜정(2008)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가장 포괄

적인 개념인 데 반해 행복은 가장 구체적이고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행복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Carr(2004)는 행복을 긍정적인 

정서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Argyle(2001)는 행복을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정

서와 부정적인 정서로서 보았다(Badri et al., 2018). 또한 정이나(2015)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감을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가 높으며 부정 정서가 낮은 상태로 정의하 다. 이와 유사하게 Maftei, 

Holman &  Cârlig(2020)은 Lyubomirsky, Sheldon, and Schkade(2005)

의 정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감정의 빈도 및 높은 삶의 만족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인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통해 행복은 심리적 안녕

(well-being) 상태에서 경험하는 정서로 그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백･김태은, 2008).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이에 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에 비해 학습난

이도가 상승하며, 경쟁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는 

불안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윤형철･은혁기, 2014)는 점에서 이 시기의 

아동 행복감은 낮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동기는 인격 형성의 주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행복감은 이후의 성격과 심리적 발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성철, 2015). 예로 행복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

일 뿐만 아니라 학습 습관의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이상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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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윤희선, 2015). 반면 아동의 낮은 행복감은 이후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송원숙･심재웅, 2018). 긍정적 심리

적 자본으로서 행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후의 학교 성공과 아동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행복의 중요성이 보다 

증 되고 있다(Gilman & Huebner, 2003; López-Pérez & Fernández- 

Castilla, 2018; Verkuyten & Thijs, 2002). 전술하 듯이 국가 비교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이 OECD 국가 중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보고

되는데, 행복감이 어린 시기에 형성되며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자질이라

는 점에서 학령 초기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은지, 2020).

2. 취업모의 다중역할

취업모는 취업 상태인 엄마, 즉 직장에서는 근로자인 동시에 가정에서는 아

이의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엄마를 지칭한다. 여성의 고학력화, 남녀평등의식, 

경제적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며2), 워킹

맘, 직장인엄마, 일하는엄마, 취업맘 등으로 불리는 이들의 다중 역할 수행에 

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의 고용 촉진

을 동시에 추구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이다. 1987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사회적 수요를 반 하고자 지속적으로 개

정해오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직

장 내 육아시설 설치 등과 같이 여성이 취업자인 동시에 가족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의 근간이 되었다.

취업모의 다중 역할 수행에 한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지만, 가정의 

역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여성에

게 퇴근 후 가정은 또 다른 직장이라는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실제 맞벌이 부

부가 가사 및 양육에 소요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가정의 일이 여성에게 편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가정관리에 소요되

는 시간은 2시간 31분인 것에 반해 남성은 39분, 여성의 가족 및 가구원 돌보

2) 통계청(2019a)에 따르면, 2018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3%로, 10쌍 

중 5쌍은 맞벌이 부부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의 규모를 보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주 연령층인 30~34세 여성의 2019년 고용률은 

64.6%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14.3%p 증가했다(통계청,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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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간은 36분인 것에 반해 남성은 1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b). 또한 가정의 일이 여성의 역이라는 전통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

성이 아이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서 죄책감, 미안함, 불안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더욱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특히 부모

의 손길이 필요한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직장 생활로 인해 부모의 역할

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것에 해 죄책감을 느끼고, 전업모보다 더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안나･권 숙, 2014; 예호선･안정신, 2020; 장서

연･김 근, 2019; Sutherland, 2010).

과거에는 육아 중인 기혼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해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취업모를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이며, 그들이 일하는 것은 아이

와 사회에 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 다(Wilson, 2006). 그러나 선행

연구는 엄마의 근로가 아동에게 미치는 향은 부정적일 수도 혹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엄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에 한 경제

학적 접근은 Gary Becker(1981)의 household production function of 

human capital(인적자본의 가구 생산 함수)에서 찾아진다. 이 이론의 핵심은 

부모는 시장(market)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가정에서 아이의 인

적자본을 쌓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금의 효과를 고정하면, 엄마의 직장에서 근무

는 엄마가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양육의 시간을 감소시키므로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3). 그러나 일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 건강, 안전, 학습기회와 같이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환

경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의 근

로는 부모의 현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취업모의 근로가 아동에게 미치는 향력을 바라보는 사회학적 접근으로는 

역할 모델(Role model)이 있다. 이 이론은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며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목표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목표를 세운 아

이들은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Heinrich, 2014: 

126). 엄마의 근로는 성역할에 해 평등한 태도를 추구하도록 하며(Wright 

& Young, 1998), 특히 엄마의 근로는 딸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경력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엄마를 직업인으로써의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다

(Smith, 1981: 197-198).

3) Chase-Lansdale et al.(2003)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을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씩 감소해,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과 보내는 

시간은 감소하는 소득과 시간 간 거래(trade-off)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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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엄마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정서적 및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향력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Moorehouse(1991)는 엄마의 장

시간 근로로 취학 아동과 시간을 적게 보내는 것은 인지 및 사회적 성과에 부

정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유아기 아동의 경우,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며 건강한 음식에 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는 아동 비만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Hawkins, Cole, and Law(2008)에 따르면 가정

의 경제적 자원의 부족보다 엄마의 장기간 근무가 건강한 음식 및 활동에 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비만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러한 관계는 소득이 높은 가

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Bernal(2008)은 엄마가 일을 해서 5세 미만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동의 시험 점수를 1.8% 낮추며, 엄마의 교육 수

준과 인지적 능력을 고정시키면 가구 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미미함을 밝혔다.

반면에 일부의 연구에서는 엄마의 취업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 향을 미쳐, 

취업모의 아동은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활동적이고, 의욕적이며, 학습성취

도와 사회적응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Nelson, 1971; 

Baruch, 1972). Youngblut, Loveland-Cherry, and Horan(1991)의 연구

에서는 유아의 운동발달이 엄마의 주당 근무시간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근로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향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근로 여

부 자체가 가지는 향력 외에, 엄마의 근무 시간, 일의 성격, 엄마를 체하는 

보육자(care giver)의 질과 같은 맥락적 요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Poduval & Poduval, 2009). 엄마의 부재 시 제공되는 환경과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엄마가 

퇴근 후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취업모 아동 행복감의 영향 요인

취업모는 일하는 직장과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는 두 역을 넘나들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복감과 가족의 행복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존재이다. 

본 연구는 일과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역의 연결 방식을 설명하는 전이이

론(Spillover)을 기반으로 하여 취업모의 일자리 환경과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

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전이이론은 하나의 역에서 경험한 감정, 행동, 가치, 기술 등이 다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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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일과 가족이라는 두 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과정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있고, 상호 간에 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Edwards & Rothbard, 2000; Kelley, Galbraith, & 

Strong, 2020). 일-가정 부정적 전이의 기본 가정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노력, 에너지와 같은 심리적 및 생리학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모가 하나의 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사용하면 다른 역에는 자

원의 결핍이 발생하고, 이는 서로 다른 두 역에서 오는 역할에 한 압력이 

양립 불가능한 상태인 역할 갈등으로 이어진다(Greenhous & Beutell, 

1985: 77). 두 개의 역할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취업모는 둘 중 하나, 최악

의 상황에서는 모든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일-가정의 긍정적 전이는 일-가정 향상(work family enrichment)

으로 이어진다. 이 관점은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

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에너지를 찾기 때문에,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에너지를 확장시킨다는 것이다(Marks, 1977). 개인은 다중역할

을 수행하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데(Barnett & Hyde, 2001), 한 

역에서 느낀 만족감과 행복감은 다른 역에서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향을 

미친다(Georgellis & Lange, 2012; Rothbard, 2001). 또한 하나의 역에

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은 다른 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기도 한다(Voydanoff, 2004).

위의 두 관점은 성격이 반 이지만, 하나의 역할은 다른 역할 수행에 향

을 미쳐 개인이 수행하는 다중 역할은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는 기초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Rothbard(2001)는 전이이론에서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

상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각 역할에 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을 매

개로 하여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개인이 하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 역할에 한 긍정적인 감정

이 발생한다. 긍정적 감정은 다른 역할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성공적인 

경험과 이에 한 긍정적 감정을 이어져 궁극적으로 두 역할 간에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반 로 한 역할을 수행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이는 다른 

역할 수행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쳐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Rothbard(2001)가 제시한 하나의 역할에서 얻은 성공적 경험은 

그 경험에 한 개인의 감정을 매개로 다음 역할 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원리를 취업모의 상황에 적용하면, 취업모가 직

장 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이에 한 긍정적 감정을 통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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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아동 양육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에서 역할 수행에 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일

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 두 역할의 매개가 되는 엄마의 행복감, 가정의 

역할 수행에 한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아동의 행복감을 중심으로 그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에 한 만족도는 임금, 회사의 인지도, 직장 내 인간관계, 업무의 성

격, 성취감 등과 같이 일자리가 가지는 여러 특성이 개인에게 주는 이점과 한

계에 한 총체적 판단 결과이자 감정적 반응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용 시장이 열악해짐에 따라 취업 여부, 임금, 고용 안정성과 같은 객관적 지

표보다 이에 한 개인의 만족 정도가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취업의 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

장 중요한 것은 일이 가진 특성 중 근로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특성의 집합

인 것이다(Green,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

모의 행복감에 향을 주고(Drobnič, Beham, & Präg, 2010; Guzi & 

Pedraza García, 2015; Heinrich, 2014), 나아가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uzi & Pedraza García(2015)는 WageIndicator project 사이트를 통

해 수집한 설문자료와 European Social Survey(ESS)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 

여건과 직업의 특징이 주관적인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 다. 주관적인 행복

감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일-생활 균형에 한 만족

도로 설정하 다. 그 결과, 직업 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업의 특징들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주관적 행

복감에 부적 향을 미치지만, 경력개발 기회와 고용의 안정성은 주관적 행복

감에 정적 향을 미쳤다. 장시간 근무,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은 삶의 질을 떨

어뜨리지만, 직업의 명성과 스킬 매치는 삶의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에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robnič, Beham, and Präg(2010)는 2003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의 특성과 삶에 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관계

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근무 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서유럽 

국가보다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 불안정성, 장거

리 출퇴근, 장시간 근무와 직업에 한 싫증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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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만, 직업에서의 자율성, 관리적 역할, 임금은 높은 만족감으로 이어졌다.

부모가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가정에서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것은 그 감정에 따라 아이에 한 양육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Galinsky(1999)에 따르면, 부모의 일에 한 부담감, 업무 자율성(job 

control),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한 아동의 인식에 

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부모가 일과 관련하여 느끼는 감정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피곤함과 부정적 기분에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엄

마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의 감정을 통해 아이에 

한 양육 방식이 달라지고, 이는 아이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감에 향을 미친

다(Wierda-Boer & Rȯnkȧ, 2004).

Strazdins et al.(2010)은 부모 직업의 질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부정적 혹은 반항적 행동,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침을 보고하 다. 따라서 부모의 취업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이 아동의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

을 가지고 있는가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제희선･채혜경(2019)이 한국아동패널 7, 8, 9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여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행복감

과 자존감을 매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

과, 일자리 만족도는 행복과 자존감에 정적으로 향을 미쳤고, 일상적 스트레

스는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양육 이점

취업모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엄마, 직장에서는 근로자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 두 가지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도 혹은 부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 

개인이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을 겪기도 하고 만족감을 얻기도 하는 과

정은 역할이론(role theory)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역할이론은 사회 안에 

있는 개인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기 하게 되

는데, 개인에게 상충되는 역할이 기 되는 상황을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Biddle, 1986: 82). 특히 취업모의 역할에 해서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며 겪

는 역할 갈등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취업모가 속한 가정과 직장은 모두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역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은 양자택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며 얻는 이점에 더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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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고 있다(Barnett & Hyde, 2001; Thoits, 1983). 다중역할 수행의 긍

정적인 측면은 인간은 복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제

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완수하여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과 성취감을 느

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궁극적으로 만족감으로 이어진다

(Marks, 1977; Sieber, 1974; Thoits, 1983).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

신적, 육체적, 관계의 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Barnett & Hyde, 

2001: 785; Thoits, 1983).

국내 실증 연구로는 예호선･안정신(2020)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기혼 여성 

중 전일제로 근무하는 300명을 상으로 다중 역할 수행에 한 지각 유형별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어머니 및 직

업인 역할 수행에 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긍정형’은 생활만족도가 ‘양가

형’과 ‘부정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울은 낮았으며, 다중역할로 인한 스트레

스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모 행복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이 삶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정서는 아동의 정신

적, 신체적 발달(송원숙･심재웅, 2018)과 학습 습관과 학교생활 적응(이상록･
김은경･윤희선, 2015)에도 향을 미치고, 이후 성인기의 행복감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Yang, 2008).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엄마는 

아동에게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인 

요인 중 하나이다(권연희, 2013). 행복한 엄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

하고 반응성이 높고, 양육 방식에서 긍정적이고(Mize & Pettit, 1997; Musick 

& Meier 2012; Thompson, 1998), 일관적이기 때문에(김주리･김남희, 2014), 

행복한 엄마는 행복한 아동을 만든다.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엄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주리･김남희, 2014; 이은지, 2020; Bai, 

Repetti, & Sperling, 2016). 예를 들어, Bai et al.(2016)은 8-12세의 아동

과 가족을 상으로 관찰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모가 긍정적 감정을 보일 때 

아동의 긍정적 정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생활 맥락에서 아동

의 행복감은 부모의 행복감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엄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과 생

활스트레스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최아론･이 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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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취업모와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두 가

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만

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 가정에서는 엄마이자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며 얻는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이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스스로의 행복감과 아이의 행복감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

엇인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하다. 둘째, 아동의 변인을 포함한 연구에서도 

어린 아동이 엄마의 보살핌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취학 

전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고학년에서의 심화학습을 준비하는 시기로, 유아와는 

다른 형태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과 그들의 엄마를 분석 상으로 하여, 취업모의 근로 특성과 취업모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위와 같이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 분

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다.

[가설 1]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모의 행복감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아동의 행복

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취업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 양육 이점은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 수집하고 있는 종단데이터인 한국아동

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데이터의 10차년도(2017) 자료를 

사용하 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신생아를 상으로 이들의 성장 발

달과정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발달특성과 양육실

태와 요구, 기관 효과 및 육아정책의 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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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인 시점인 

10차년도(2017) 자료를 사용하 다. 연구 상은 취업모 757명4)과 그의 아동

인데, 본 분석에는 결측치를 제외한 706 사례를 상으로 분석하 다.

2. 연구변수

1) 아동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은 학교공부, 외모, 가족과 같은 아동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여

러 역에 한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MCS(2008) 아

동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6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0

차년도(초3)의 Cronbach’s alpha는 .742이다5)

2) 모 행복감

모 행복감은 Lyubomirsky & Lepper(1999)의 도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조사되었

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조사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0차년도의 Cronbach’s alpha는 .919이다.

3) 일-양육 이점

Marshall & Barnett(1993)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자료를 

활용하 다. 일-가족 이점(work-family gains), 일-가족 갈등(work-family 

strains), 일-양육 이점(work-parenting gains), 일-양육 갈등(work-pa-

renting strains) 등 총 4개 하위 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

과 양육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에 해서 조사한 일-양육 이점의 4문항을 사

용하 다6).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으며, 

4) 모 취업/학업 상태를 묻는 문항에서 취업 중(휴직 중 포함)과 취업/학업 병행 중인 사례를 

선택함. 취업모의 연령은 평균 39.9세 으며(표준편차=3.63), 최종 학력의 경우 4년제 

학교 졸업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제 학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각 26.6%, 24.8%순이었음.

5) 아동 행복감은 문항을 무작위로 묶어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 다. 이처럼 문항묶기

(Item parceling)를 통해 몇 개의 측정변수로 투입하면 모형에서 측정변수의 수를 줄여 

추정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Bandalos & Finne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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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835이다.

4) 모 일자리 만족도

취업모를 상으로 일자리 만족도를 5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음, 5=매

우 만족함)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자리에 해서 만

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 모 행복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과 일자리 환경이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

복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설정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다변량 정상성(multivariate normal)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 다(Byrne, 2010). 

왜도와 첨도의 절 값이 각 절 값 2, 7미만일 경우 정규분포로 간주될 수 있

다(Curran et al., 1996). 모수의 추정을 위해 최 우도법(maximum like-

lihood method)을 이용하 으며, 매개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 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반복 추정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횟수를 n=2,000

으로 설정하 다. 모형의 적합도는 X2, TLI, CFI, RMSEA을 기준으로 살펴보

았다. X² 차이검증은 표본 수나 비정규성에 민감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표본 수에 덜 민감한 CFI, TLI, RMSEA 지수를 바탕으로 적합도를 평가하 다.

6)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향을 준다’,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

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의 문항

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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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행복감의 문항 간 상관은 .442~.605로 나타났으며, 모 행복감의 문항 간 상관

은 .674~.896으로 나타났다. 일 양육이점 간 상관은 .495~.609로 나타났으

며, 아동 행복감과 모 행복감 간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 행복감

과 일 양육이점, 일자리 만족도 간 상관은 전체적으로 r=.2 내외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왜도와 첨도는 각 절 값 

2, 7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urran et al., 1996).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51*** 1 　 　 　 　 　 　 　 　 　 　

3 .605*** .442*** 1 　 　 　 　 　 　 　 　 　

4 .112** .127** .114** 1 　 　 　 　 　 　 　 　

5 .114** .104** .117** .896*** 1 　 　 　 　 　 　 　

6 0.072 0.061 0.063 .792*** .789*** 1 　 　 　 　 　 　

7 0.066 .108** .127** .707*** .703*** .674*** 1 　 　 　 　 　

8 0.027 0.031 0.011 .182*** .191*** .183*** .127** 1 　 　 　 　

9 -0.020 -0.005 -0.004 .187*** .180*** .158*** .099** .523*** 1 　 　 　

10 0.004 0.030 0.038 .202*** .214*** .163*** .127** .609*** .603*** 1 　 　

11 0.064 0.059 .087* .196*** .203*** .195*** .098** .503*** .495*** .601*** 1 　

12 -0.005 0.008 0.016 .250*** .272*** .191*** .175*** .251*** .260*** .330*** .296*** 1

평균 3.31 3.34 3.25 5.26 5.20 4.97 5.35 3.59 3.73 3.65 3.42 3.81

표준
편차

0.51 0.51 0.61 1.04 1.11 1.18 1.28 0.78 0.81 0.79 0.83 0.69

왜도 -0.755 -0.700 -0.724 -0.725 -0.667 -0.484 -0.575 -0.449 -0.746 -0.567 -0.320 -0.610

첨도 0.647 0.485 0.424 1.069 0.663 0.332 -0.076 0.255 0.994 0.531 -0.008 1.135

주: 1=아동행복감1 2=아동행복감2 3=아동행복감3 4=모 행복감1 5=모 행복감2 6=모 행복감3 7=모 

행복감4 8=일 양육 이점1 9=일 양육 이점2 10=일 양육 이점3 11=일 양육 이점4 12=모 일자

리 만족도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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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홍세희

(2000)는 X²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CFI, TLI, RMSEA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 다. 이에 CFI, TLI, RMSEA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FI, TLI가 .95이상, RMSEA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볼 수 있

다(Hu & Bentler, 1999). 그리고 홍세희(2000)는 CFI, TLI가 .90이상이며, 

RMSEA값이 .80이하일 경우 양호한 모형이라고 하 다. 이상에 기준에 따르

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²(df=49)=65.881, CFI .996, 

TLI .995, RMSEA .022로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구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모형 적합도

X² df X²/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65.881 49 1.345 .995 .996
.022

(.000~.035)

구조모형 분석결과,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 양육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의 행복감에 각 β=.192, β=.194로 정적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 다[연구문제 1]. 그러나 일 

양육이점과 모 일자리 만족도는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연구문제 2]. 한편 모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164, p〈.001)[연구문제 3]. 변인 간의 경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3〉 모형의 모수추정치

b β S.E. C.R.

일-양육 이점 → 모 행복감 .327*** .192 .076 4.309

모 일자리 만족도 → 모 행복감 .279*** .194 .059 4.770

일-양육 이점 → 아동행복감 .012 .017 .035 .329

모 일자리 만족도 → 아동행복감 -.025 -.043 .027 -.904

모 행복감 → 아동행복감 .066*** .164 .019 3.53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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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모형의 추정결과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표준화된 계수).

일-양육 이점과 모 일자리 만족도가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 다. 추정 

결과, 일-양육 이점이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즉 간접효과 표준화추정치의 95% 신뢰구간(Bias- 

corrected bootstrap)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 .009, .044로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가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 다

(95% 신뢰구간 .007, .033)[연구문제 4].

〈표 4〉 매개효과

경로 매개효과
신뢰구간 95%

하한값 상한값

일-양육 이점 → 아동 행복감 .032 .009 .044

모 일자리 만족도 → 아동 행복감 .032 .007 .033

주. 효과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양육 이점,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일자리 특성이 취업모의 행복감, 그리고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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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활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 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양육 이점, 일자리 만족도, 모의 행복감, 아동 행복감의 

관계로 설정된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해, 연구의 모형이 

연구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직장에서의 긍정적 경험

은 취업모의 감정을 매개로 가정에서 아동의 행복감으로 전이된다는 전이이론

에 기반을 둔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실제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관계에 한 가설 검정 결과를 경로별

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의 행복감

에 각각 β=.192, β=.194로 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취업모의 일자리 특성이 취업모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

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robnič, Beham, & Präg, 2010; 

Guzi & Pedraza García, 2015)와 맥을 함께 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만족

도는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으로(Green, 2006), 일자리가 가진 특

성이 취업모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또한 모 행복감은 아동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β=.164)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 행복감과 아동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김주리･김남희, 2014; 이은지, 2020; Bai et al., 2016)와 일치하는 연구 결

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아동의 행복감이란 아동기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의 행복감에도 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

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Yang, 2008). 아동이 행복한 아동, 그리고 행복한 성

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업모의 행복감 증진이 필수적이며, 취업모의 행

복감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한 분석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하 다.

셋째, 취업모의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가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

의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실시한 결

과, 두 변인은 모두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먼저 일-양육 이점은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정

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의 긍정적 전이이론에 토

를 두고 설정한 본 연구의 기본 전제, 즉 취업모가 일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며 느끼는 이점이 엄마의 행복감을 통해 아이의 행복감으로 이어진다는 

원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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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은 본인의 행복감과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Heinrich(2014: 130)는 부모의 직업이 갖는 특성 중 아동

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부모가 인지하는 직업의 안정성, 직장내 

자율성, 스케쥴의 유연성, 아이 양육을 위한 유급 휴직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직업적 특성들은 엄마의 행복감뿐만 아

니라 아동의 행복감까지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모의 일자리 만족도 또한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근로를 통해 얻는 만족감이 

행복감이라는 정서를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Strazdins et al., 2010; Wierda-Boer & Rȯnkȧ, 2004)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의 취업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이 아동의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Strazdins et al., 2010).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양육 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근로 여건 개선

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취업모의 일-양육 병행 이점은 취업모 본인

과 아이의 행복감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이를 도모하기 위한 직장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취업모가 일을 하는 것이 취업모 자신과 아이에

게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양육 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과 함께 일과 육아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이 있다. 2000년 초반 양성 

평등에 한 관심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

은 제도들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은 직장 

유형과 사내 분위기에 따라 달라(아시아투데이, 2020.09.18), 직장의 적극적

인 의지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사용 자체에서도 

사내 분위기에 향을 받지만,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인사상 불이익

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걱정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동아일보, 2020.09.06).

제도적 뒷받침과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직장의 문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 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취업모의 행복감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

다. 취업모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를 방지하고 모-자녀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모가 일터로부터 부정적 감정을 털어버리는 과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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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다시 말해,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 부정적 감정을 털고 긍정적 

감정을 강화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어린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오후 7:30까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초등생 저학년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그리고 학

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돌봄교실의 경우 단조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돌봄

의 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벌이 자녀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더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의존하며 부모의 퇴근을 기다려야 한다. 돌봄교실을 이용하

는 경우에도 돌봄교실이 보통 5시까지 운 되고 있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적 돌봄 공백은 취업모가 직장에서 가정으로 

부정적 감정을 털어버릴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취업모와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유아를 

상으로 취업모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취학 후 아동을 상으로 취업모가 일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하며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근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 감정이 본인의 

행복과 아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 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보고식 검사의 신뢰성을 높

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규모 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결과의 

표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가구소득에 따라 아

동 및 모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이나, 2015; Aassve et 

al., 2012)를 바탕으로 추후 소득계층(예, 저소득 계층/고소득 계층)을 구분하

여, 집단별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모의 근로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취업모의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의 다양

한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직장의 제도, 문화적 측면과 실제 이용한 제도의 효

과성 측면에서 이를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는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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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the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Sihyun Kim*･Sunyoung Woo*

Even though the number of dual-income households has been increasing, 

the perception that child care and rearing is the role of women at home 

has remained. A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have been 

conducted. Still, studies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rking mothers and children’s happiness have 

been sparse. We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ing 

condition of working mothers and children’s happiness. For this, we 

exploi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10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l of this study fitted the data well.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ypothesis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 found that 

work-parenting gains and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aternal 

happiness whereas, the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ren’s happiness. And the happiness of working mother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hildren’s happiness. Third, work-parenting gain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influenced positively on children’s happiness 

through mother’s happiness. Also, these indirect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happiness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 Children’s Happiness, Working Mother, Work-Family 

Balanc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